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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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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대학생 
354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t-test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고위험 사
용자군은 6.2%,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은 21.2%로 스마트폰 중독률이 27.4%로 나타났다.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주중 및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 중 
손목통증 유무,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 유무, 주요변수에서는 사회성, 충동성, SNS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β=0.149, p<.001), 주중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β=0.292, p=.001),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β=0.390, p<.001), 스마트폰 사용 중 손목통증이 있을수록(β=0.148, 

p<.001),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가 있을수록(β=0.133, p=.002), 사회성이 낮을수록(β=-0.099, p=.029), 충동성이 높을
수록(β=0.211, p<.001), SNS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β=0.376, p<.001)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모형 설명력은 43.3%였다. 따라서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
변인들을 고려하여 중독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전략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ovide the data for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 of smartphone addiction preven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54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with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18.0 program. The smartphone addiction rate was 27.4%, which the high risk group rate was 6.2% and potential 
risk group rate was 21.2%. The significant 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were gender(β=0.149, p<.001), 
average daily using time in week(β=0.292, p=.001), average daily using time in weekend(β=0.390, p<.001), 
wrist pain in using smartphone(β=0.148, p<.001), accident in using smartphone(β=0.133, p=.002), sociality(β
=-0.099, p=.029), impulsiveness(β=0.211, p<.001), SNS addiction(β=0.376, p<.001). And these factors explained 
43.3% of the variance in smartphone addict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d a need to 
develop the intervention program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considering thes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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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 및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
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중 스마트폰은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3년 만에 가입자 수가 3,000만 명을 넘

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언
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여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는 스
마트폰은 검색, 교통, 정보획득, 업무수행, 사회적 관계형
성, 여가활동 등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일상생활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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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의 
순기능적인 측면의 또 다른 면에는 음란․유해 애플리케이
션 접촉, 허위정보 유포,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역기능적인 측면들이 대두되고 있다[2]. 

스마트폰 중독은 특정한 행위나 활동에 의존하는 행위
중독의 일종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하여 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사용자 취향에 맞춰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의 인터페이스 특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중독은 앞
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4].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 청소년기와는 
달리 성인초기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제재들이 많이 완화
된 대학생의 경우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 10세
-49세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인터
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고,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2]. 

대학생 시기의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 불안, 음란물 탐
닉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4,5], 부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성 발달 저해[6]와 함께 손목터널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상지통증, 척추측만증의 신체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가
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문제점과 함
께 모바일 게임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스마
트폰 몰입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활
을 스스로 조절해야하는 대학생 시기가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과 중독의 습관성
을 감안한다면[9],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고 안전
하게 사용하여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잘 이룰 수 있도
록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
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 전략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의 중독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났다[9,11]. 중독적인 
행동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높은 충동
성을 들 수 있으며[12],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것은 충동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경우 충동성
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성격적 요인으로 
나타났다[13]. 또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
수록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11].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사회
성 발달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0,13], 대학생의 
경우도 사회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능력으로 자
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으므로[14],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
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중재전략 개발에 요구되는 근
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
용하는 주목적이 모바일 메신저와 SNS 사용임을 고려해 
볼 때[2], SNS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
독의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스
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10,13,1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 정
서적 변수들에 국한되어 있어[6,1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포괄
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자아탄력성, 충동성, 사회성, SNS 중독의 측
면에서 규명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실제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파악하고, 둘째,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과 주요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셋째,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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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중 스마
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크
기는 회귀분석에 필요한 수를 산출하였다. G*Power 
(3.1.5)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05, 중간정도인 
효과크기=.12, 검정력=.95, 독립변수 11개를 포함하였을 
때 233명으로 산정되었다.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3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자료가 미비한 
경우 26명의 자료를 제외한 354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
었다.

2.3 연구도구

2.3.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2011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대응센터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진
단척도를 이용했다[15]. 스마트폰 중독척도는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의 총 
4요인 15문항으로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스마트
폰 중독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 Kermen[16]이 개발한 척도를 
Yoo, Hong, Choi[17]가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범위는 14점에서 56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Yoo, Hong, Choi[17]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8이었다.

2.3.3 사회성

사회성은 Suh, Hwang[18]이 개발한 심리사회성숙 측
정도구 중 사회적 성숙성에 관한 2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7문항, 자신감 8문항, 사교성 10문항
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uh, Hwang[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7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 요인별로 .78, .76, .78, 전체
는 .83이었다.

2.3.4 충동성

충동성은 Barratt, White[19]가 개발한 충동성 척도
(Barratt Impulsiveness ScaleⅡ, BISⅡ)를  Lee[20]가 번안
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무계획충동성 9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인지충동성 7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
다’ 4점의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 요인
별 Cronbach’s α가 무계획충동성 .66, 운동충동성 .74, 
인지충동성 .59, 전체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
은 .72, .73, .72이었으며 전체는 .86로 나타났다. 

2.3.5 SNS 중독

SNS 중독은 Oh[21]가 Young[22]의 인터넷 중독척도
와 한국정보화진흥원[23]이 만든 인터넷 중독척도인 K척
도에서 SNS와 관련성이 적은 문항을 삭제하고 유사질문
들을 통합해 만든 척도로 측정하였다. 모두 11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Oh[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91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루
어졌다. 자료수집에 앞서 책임연구자가 연구보조원을 대
상으로 연구목적, 비밀보장 등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과 서면동의서와 관련된 자료수집절차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연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적, 익명성, 비밀보장 그리고 학문적 목적이외의 사용금
지와 언제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설문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요령을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
려하여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였으며, 대상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양측검정하였고 구체적인 자료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
수인 자아탄력성, 사회성, 충동성, SNS 중독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정도의 차이는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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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M±SD

 Smartphone
Addiction t p

M±SD

Gender Male 129(36.5) 28.35±6.41 4.668 <.001

Female 225(63.5) 33.58±6.86

Grade 1-2 172(48.6) 34.01±6.76 2.777 .006

3-4 182(51.4) 31.96±7.10

Average daily using time in week ≤5hours 257(72.6) 32.29±7.39 2.966 .003

>5hours 97(27.4) 34.74±5.50

  4.18±3.18 

Average daily using time in weekend ≤5hours 196(55.4) 31.23±7.16 5.351 <.001

>5hours 158(44.6) 35.10±6.19

  5.09±3.59

Wrist pain in using smartphone Yes 185(52.3) 34.69±6.84 5.302 <.001

No 169(47.7) 31.05±6.71

Visual disturbance in using 
smartphone

Yes 155(43.8) 34.30±6.90 3.232 .001

No 199(56.2) 31.91±6.92

Accidents in using smartphone Yes 117(33.1) 36.11±6.32 6.249 <.001

No 237(66.9) 31.40±6.81

Smartphone addiction score ≤39 257(72.6) Average use group

40-43  75(21.2) Potential risk group

≥44  22(6.2) High risk group

[Table 1] Smartphone Addi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54)

으로 분석하였고, 셋째, 스마트폰 중독과 자아탄력성, 사
회성, 충동성, SNS 중독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
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넷째, 스
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폰 중독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
트폰 중독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여학
생은 63.5%였으며 1-2학년은 48.6%, 3-4학년은 51.4%였
다. 주중에 일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5시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27.4%이며 평균 4.18±3.18시
간 사용하였다. 주말에는 평균 5.09±3.59시간 사용하고 
일 평균 5시간 미만 사용하는 경우는 55.4%였다. 스마트
폰 사용 중에 손목통증이 있는 경우가 52.3%였으며, 스
마트폰 사용중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는 43.8%였으며 사
고가 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1%였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39점 이하인 일반 사용자군은 72.6%이며, 40점에
서 43점까지의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은 21.2%, 44점 이상
의 고위험 사용자군은 6.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t=4.668, p<.001), 1-2학년이 3-4학년보다
(t=2.777, p=.006), 주중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은 
군이 적은 군보다(t=2.966, p=.003),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은 군이 적은 군보다(t=5.351, p<.001), 스마트
폰 사용 중 손목 통증이 있는 군이 적은 군보다(t=5.302, 
p<.001), 스마트폰 사용 중 시력장애가 있는 군이 적은 군 보
다(t=3.232, p=.001),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군이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는 군보다(t=6.249, p<.001) 
스마트폰 중독이 유의하게 높았다.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자아탄력성은 56점 만점에 평균 39.49±45.07점이었고, 
사회성은 125점 만점에 평균 82.83±10.99점이었다. 충동
성은 92점 만점에 평균 53.02±7.74점이었으며, SNS 중독
은 44점 만점에 평균 18.94±6.09점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은 60점 만점에 평균 32.96±7.00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354)

Variables Min. Max. M±SD

Ego-resilience 24 56 39.49±45.07

Sociality 45 111 82.83±10.99

Impulsiveness 25 74 53.02±7.74

SNS addiction 11 39 18.94±6.09

Smartphone addiction 15 55 32.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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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p)

Constant 10.269 4.113 2.497 .013

Gender* 3.229 0.911 0.149 3.547 <.001 43.3 25.528(<.001)

Grade* 0.825 0.586 0.059 1.406 .161

Average daily using time in week 0.641 0.196 0.292 3.280  .001

Average daily using time in weekend 0.760 0.173 0.390 4.395 <.001

Wrist pain in using smartphone* 1.944 0.553 0.148 3.516 <.001

Visual disturbance in using smartphone* 0.228 0.595 0.016 0.383 .702

Accident in using smartphone* 1.974 0.634 0.133 3.111 .002

Ego-regilince 0.092 0.062 0.067 1.487 .138

Sociality -0.063 0.029 -0.099 -2.194 .029

Impulsiveness 0.191 0.041 0.211 4.662 <.001

SNS addiction 0.432 0.049 0.376 8.855 <.001

* Dummy variables: Gender (Male: 0, Female:1), Grade(3-4: 0, 1-2:1), Wrist pain in using smartphone(No:0, Yes:1),

  Visual disturbance in using smartphone(No:0, Yes:1), Accident in using smartphone(No:0, Yes: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N=354)

3.3 스마트폰 중독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과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탄력성(r=-.083, 
p=.040), 사회성(r=-.139, p=.0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충동성(r=.378, p<.001), 
SNS 중독(r=.497,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ain Variables and 

Smartphone Addiction (N=354)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r p

Ego-resilience -.083 .040

Sociality -.139 .005

Impulsiveness .378 <.001

SNS addiction .497 <.001

3.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일반적 특성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변수인 성별, 학년, 주중 및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
용 시간, 스마트폰 사용 중 손목 통증 및 시력장애 유무,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 유무와 주요변수인 자아탄력성, 
사회성, 충동성, SNS 중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스마
트폰 중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변인의 순수한 
영향력을 볼 수 있도록 일괄 투입 방식의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명목척도인 변수는 가변
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
석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정규분포성, 선형성, 등분산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 P-P도표, 산점도를 확인
하였다. 잔차의 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잔차가 45도 
직전에 근접함으로 정규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잔차의 부
분 산점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들이 모두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잔차의 선형성 및 등분산 가정
이 입증되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58에서 0.89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는 1.31에서 1.74로 10보
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은 모두 충족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5.52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3.3%였다. 대학생
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β
=0.149, p<.001), 주중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β
=0.292, p=.001),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β
=0.390, p<.001), 스마트폰 사용 중 손목통증 유무(β
=0.148, p<.001),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 유무(β=0.133, 
p=.002), 사회성(β=-0.099, p=.029), 충동성(β=0.221, 
p<.001), SNS 중독(β=0.376, p<.001)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주중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
수록,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사회
성이 낮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SNS 중독 정도가 높
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중독=10.269+3.229*성별+0.825*학년+0.641*
주중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0.760* 주말 일 평균 스
마트폰 사용시간+1.944*스마트폰 사용 중 손목통증 유무
+0.028*스마트폰 사용 중 시력장애 유무+1.974*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유무+0.092*자아탄력성-0.063*사회성+0.191*
충동성+0.432*SNS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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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전
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이 6.2%, 잠
재적위험 사용자군은 21.2%로 전체 스마트폰 중독률이 
27.4%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발표된 ‘2012년 인터넷 중
독 실태조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20대
의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이 
각각 2.9%, 10.7%, 전체가 13.6%로 본 연구의 중독 정도
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대 초반이고, 기존 조사의 경우 20대 연령 전
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효과적인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스마트
폰 중독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매우 높은 고
위험 사용자군에게는 관련 기관의 전문적 지원과 집중치
료를 제공하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게는 중독과 관련
된 정신건강분야의 전문적인 상담개입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
성에서는 성별, 주중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 중 손목통증 유
무,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 유무, 주요변수에서는 사회성, 
충동성, SNS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정
도가 유의하게 높아 성별이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과 관
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52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파악한 연구[7]와 청
소년의 휴대폰 중독을 규명한 선행 연구[24]에서도 여학
생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지인
들과의 감정공유를 중요시 여기며, 스마트폰을 도구적으
로 사용하기 보다는 정서적, 사회적 교류관계에서 스마트
폰을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유지 및 형성의 수
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선행
연구들[7,24,25]의 해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학생들의 경우 관계유지의 주요수단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의 직접
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주중 및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전체적으로는 일 평
균 4시간, 스마트폰 중독자는 일 평균 7.3시간을 이용한
다는 결과[2]와 함께 서울시가 초, 중, 고, 대학생 1,600명
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스
마트폰 중독 사용자군의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9.8
시간으로 일반사용자군의 5.6시간보다 높게 나타나[26]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
이기 위하여 스마트폰 잠금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대학생 
스스로 통제를 시도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대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중 손목 통증이 있는 경
우와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가 있는 경우가 스마트폰 중
독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빈번하게 나타나는 스마트폰 중독의 후유증으로,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반복적
으로 화면을 터치하면서 손가락과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
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7] 본 연구와 유사
한 맥락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유무를 조
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가 어려우나 교통안전
공단[27]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에 대한 연구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사고위험이 
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올바른 자세와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 및 예방․대처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사회성의 관련성을 
규명한 기존 연구들 [6,7,10,13]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정
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은 사회성 
발달을 보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은 대학생의 직접적인 대면 상호작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23]. 그러나 이미 스마트폰을 통한 
관계형성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의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온라인상
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대인관계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도 제
공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충동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
이 높은 고등학생들에게서 충동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
[13]와 일치하였고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자기통제력이 낮게 나타난 연구들[6,11]과는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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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였다.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져 
스마트폰 중독으로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
에서 볼 때, 대학생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으로 충동성을 조절하고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SNS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중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자의 77%가 스마트
폰 주 이용 목적이 채팅,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이
용으로 나타나[2]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이
러한 현상은 SNS에 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
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더 몰입하게 되어 SNS 중독이 되
면서 2차적으로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중독예방
을 위해 절대적인 시간에 대한 관리와 함께 내용적인 측
면에서의 관리와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드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14,28]에서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과다사
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
어 향후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
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에 의한 일 도시의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본 연
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므로 변수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제한점을 둘 수 있다. 향후 스마트폰
의 중독과 관련이 있는 주요변수의 하부영역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좀 더 총제적인 연구
를 할 것을 제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체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
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 그 연구 의
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폰 고위험 사용자군은 6.2%,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은 
21.2%로 스마트폰 중독률이 27.4%로 나타났다.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주중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 중 손목
통증 유무, 스마트폰 사용 중 사고 유무, 주요변수에서는 
사회성, 충동성, SNS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요인
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일수록, 주중 및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주말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중 손목통증이 있을수록, 스마
트폰 사용 중 사고가 있을수록, 사회성이 낮을수록, 충동
성과 SNS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대학생 스마트
폰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요
인들을 고려하여 중독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전략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중독예방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둘째, 스마트폰의 중독과 관련이 있는 주요변수
를 개인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등의 다각도 측면에서 
규명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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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간호교육학석사)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6년 7월 ~ 2011년 2월 : 금
정구보건소 및 부산시청 주무관

• 2011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
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건강증진




